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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내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 과정*

조영아**

초 록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에서 경험하는 차별 경험과정을 깊이 있

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남한에서 차별을 경험하였고 거주한지 2년 이상의 

북한이탈여성 12명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고,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 이론적 방법을 적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30

개의 개념, 55개의 하위범주, 26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패러다임 분석

결과, 무시하는 느낌이 듦, 울분이 쌓임이라는 중심현상이 도출되었으며, 사회 

관계적 배제, 노골적인 모욕, 고용 불평등이라는 인과적 조건과 심리적 고통이 

큼, 서로에 대한 편견이 큼, 사회문화적 차이, 적대적 북한관계, 사회적 경쟁관

계라는 맥락적 조건이 나타났다. 또한 작용 /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인내하기, 주

장하기, 생각 전환하기, 노력하기, 노출수위 조절하기, 지지구하기가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 결과로는 차별사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함 , 차별

사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함, 강인해짐, 북한사람 정체감이 강해짐 , 남

한사람에 대한 신뢰가 감소함이 나타났다 . 차별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한 결과 , 차별인식 단계 , 모멸감과 울분단계 , 인내와 내적노력단계, 소통

과 외적대응단계, 변화와 예방단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멸감을 

견디고 부당함을 개선하며 나아가기’가 핵심범주로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여성 차별과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하였고 추후연구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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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일이 되면, 북한주민들은 인권이 향상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며, 빈곤에

서 벗어나게 될 것인가? 남한주민으로부터 무시와 차별을 받으며, 열등감과 

이등국민이라는 의식에 시달리고 상대적 빈곤감에 괴로워하게 되지는 않을

까? 한국사회에는 2만 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한국사

회는 이들 북한이탈주민을 차별하는가? 혹은 북한이탈주민은 한국사회가 

북한출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지각하는가? 지난 수년간 시행

된 여러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상당수는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무시하고 차별한다고 인식한다(박순성 

외, 2009; 윤인진 외, 2006; 장명선 · 이애란, 2009). 또한 일부 북한이탈주민

들은 국내 정착 이후에도 정착과정에서의 차별 때문에 난민 신청을 통해 재

이주를 시도한다(김화순, 2010). 차별감은 이주민과 정착사회 간의 상호작

용의 본질을 보여준다. 차별감은 이주민과 정착사회가 서로에게 갖는 기대

의 불일치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차별의 문제는 

남북한 사회 통합의 결정적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통일 후 남북한 주민의 심리적 통합을 위한 선결

과제이다. 

차별은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사회 적응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람의 편견과 차별’을 ‘과중한 업무’, ‘적은 임금’, 

‘언어문제’, ‘가족에 대한 그리움’보다도 더 힘들어 한다(남북하나재단 홈페

이지).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63.1%가 ‘남한

에서 차별을 경험 한다’고 응답하였다(장명선 · 이애란, 2 009 ). 북한출신 

대학생들은 편견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는데 곤혹스러움을 경험하며(박선민, 

2011), 직업능력을 갖추어도 북한출신에 대한 편견이 남아 있어서 취업준비 

시 고민이나 문제로 작용한다고(최귀옥, 2012) 말한다. 북한이탈여성들도 

노동시장과 직장 내에서 차별과 배제를 경험하며, 네트워크와 취업정보로

부터 배제를 당한다고 호소한다(양지윤, 2008). 북한출신 고학력자들도 남

m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우 보편적인 스트레스로서 구직, 사회생활, 노동시

장 등의 사회적, 경제적 영역에서 적응을 저해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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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별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건강에 결정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서(stressor)로 작용한다(김나연, 2012; 조영아, 2011). 차별사건

은 일반적인 스트레스 보다 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Landrin e &  

K lono ff, 1996). 차별감은 이주 아동이나(R um baut, 1995), 이주 청소년

(M esch , T urjem an  &  F ishm an , 2008; V erkuyten , 1998), 유학생(Lam , 2007)  

및 다양한 이민자 집단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L iebk ind  &  

Jasin ska ja- Lahti, 2000), 개인적인 적대감과 차별감은 여러 소수 집단의 학

습된 무기력, 자존감의 손상, 우울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요인이다(A lvarez, 

Sanem atsu, W oo, Espinueva &  Kongthong, 2006; G reene, W ay &  Pahl, 2006;  

L iang , A lvarez, Juang  &  L iang , 2007; L iang  &  Fassinger, 2008; W illiam s, 

N eighbors &  Jackson , 2003 , 조영아, 2011  재인용). 차별경험은 사회적, 경

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 아니라 막대한 심리적 손실도 가져오는 스트레스이

며,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이다. 

차별(d iscrim ination )은 ‘편견에 기초하여 한 집단이나 개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또한 차별감은 ‘자신의 소속집단이나 출신 때문에 부당

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믿음’이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에서는 대체로 한국사

회가 자신들을 차별한다는 믿음이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실제로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사회가 차별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북한이탈주민이 지각하는 ‘한국사회의 차별’이 무엇인지 분명치 

않으며(김화순, 2010), 이 차별이 진정한 차별인지, 차이에서 기인한 것인지

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에 의견차이가 있다. 이

것은 ‘차별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  ‘무엇을 차별로 인식하는가? ’,  ‘차별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하는 차별에 대한 태도와 생각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또한 같은 북한이탈주민이라 할지라도 계층이나 연령, 성별에 따

라서 차별에 대한 인식과 피해 내용, 피해 정도에 차이가 있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차별에 대한 연구는 단순한 차별내용이나 차

별경험의 빈도나 정도를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서, 차별피해자 자신의 차별

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이해하는 연구가 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

민의 계층이나 집단별로 고유한 차별 경험 내용과 차별이 발생하는 맥락, 

원인에 대해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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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여성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차별피해를 가장 많이 경험하는 

집단일 것이다.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단순히 남한사회 안에

서만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세대주 위주의 정책과 가부장적 문화와 같

은 북한사회 내의 구조적 문제는 북한이탈여성이 북한에서부터 이미 여러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성폭력, 매매혼, 강제송환 등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 중국과 제3국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이탈여성은 이

미 차별피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었다(이화진, 2011). 더구나 북한이탈여성

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성별 차별의 대상이 되는 이

중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다. 한편 전체 입국자의 70%를 상회하는 북한이

탈여성들은 실질적으로 북한에 있는 잔류가족을 입국시키며, 북한사회에 

한국에서의 삶과 북한사람에 대한 한국사회의 태도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차별피해에 가장 민감하고 취약하면서도,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과 북한사회의 변화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차별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차별 연구도 다른 차별연구처럼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경험이나(양지윤, 2008) 이성 관계에서 겪게 되는 

인권침해 경험에(이화진, 2011) 한정되어 있다. 학업, 육아, 일상생활 등 삶

의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차별경험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

묘하고 일상적인 차별경험에 대한 이해는 가질 수 없었다. 또한 차별에 대

한 연구들은 주로 차별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차별경험자의 차별에 대

한 대응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 즉, 주로 피해자로서의 차별사건에 대한 

조사만 있었을 뿐, 차별이 일어나는 다양한 맥락이나 차별사건에 대한 반응

과 대처노력, 차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결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차별문제가 남북한 사회통합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과 심리사회적 건강에 미치는 심각성, 차별

에 대한 집단 간의 상이한 인식과 태도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북한출신과 여성이라는 중첩

된 소수집단의 위치에 있으며, 그간의 차별피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차별

경험에 취약할 것으로 예측되는 북한이탈여성들의 차별 경험을 북한이탈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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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의 관점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 

사람들과의 상호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하게 되는 경위는 무엇이며, 그 과정

에서 어떠한 상호작용이 진행되는지, 또한 차별에 대해 북한이탈여성의 반

응과 차별경험이 행동 및 사고, 신념 및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를 알아볼 것이다. 즉, ‘북한이탈여성이 남한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경험과정

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함으로써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

을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실제이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차별의 정의와 발생원인

차별은 특정집단 내지 인구 범주의 특정한 속성이나 정향, 활동양식을 이유

로 그 집단이나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 삶에 등권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인 방식으로 박탈당하고 이로써 그 집단이나 

구성원에게 물질적인 측면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상호주관적 측면에서 종

속관계를, 주관적 측면에서 정체성의 훼손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키

거나 지속시키는 제도, 기준, 조치, 실천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박수미 외, 2004). 

그렇다면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차별을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할 것인가?  

차별관련 이론들은 차별의 발생 원인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한다. 

첫째는 사회구조의 관계성에 주목하여 차별행위를 이해하는 것으로, 차별

이 사회의 기능유지를 위해서 필연적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사회의 특정 지

위들은 다른 지위에 비해 기능면에서 중요하고 임무수행에 특수한 재능과 

지식, 기술이 요구되며 이러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유인요소가 필요하다. 이때 보상에서의 차등이나 계

층 간의 불평등이 그 유인가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으로(김왕배, 2001 , 재인

용), 보상의 차등성을 일종의 분배의 정의를 표현한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관점은 차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존재하는 이유를 

다수집단 뿐 아니라 소수집단 역시 차별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이득이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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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둘째는 문화적 접근으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지속

시키는 이데올로기와 문화의 영향력에 주목하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

서는 노동의 상품화를 가중시키는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특정 인종이나 

여성이 생물학적으로 열등하다는 식의 생물학적 차별 이데올로기, 가부장

제나 권위주의 문화의 역할과 기능이 차별행위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박건, 2010). 세 번째는 사회심리학적 측면에서 차별을 이해하는 것으로, 

차별의 원인을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G ilovich, Keltner, &  N isbett, 

2006), 사회정체감 이론과(Socia l iden tity  th eory)(T a jfel, 1970), 자기범주화 

이론(T urner &  O akes, 1989)으로 설명한다. 사회인지 영역의 연구들은 편

견의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범주화 과정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우리’와 ‘그

들’로의 범주화가 편견의 근원이 된다고 본다. 사람들은 대상을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고 내집단을 외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이고자 하는

데, 이러한 내외집단의 차별은 개인이 자신을 어떤 구체적인 사회집단과 동

일시하여 자존감을 고양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설명한다(T ajfe l, 

1982). 자신의 집단을 타 집단과 구분하여 타 집단과 다르다고 지각하거나 

더 호의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호의적 정체감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동기에서 차별이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에 관한 기존의 사회구조적, 문화적, 심리적 접근방식은 차별

행위가 발생하는 구조적 맥락이나 차별행위자의 심리적 조건을 각각 이해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차별로 인하여 파괴되고 상처받은 

피해자의 공간과 논리를 피해자의 언어로 공론화시켜내지 못하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박건, 2010). 또한 차별이 발생하는 사회 구조적, 문화적, 심

리적 조건의 한 가지 차원에 집중하여 다차원적이고 중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 발생하는 차별행위의 양상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갖기가 어려운 측

면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차별을 자신의 소속집단이나 출신 때문에 

부당하게 대우를 받는다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정의하고 북한이탈여성의 내

적 경험을 중시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 차별문제에 접근하여 이들의 내부

적 시각을 통해 차별의 발생과 대처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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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차별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사회에서 차별대우를 과연 얼마나 경험하는가?  

북한이탈주민들이 겪는 차별의 문제는 얼마나 보편적인가? 북한이탈주민

을 대상으로 시행된 각종 실태조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차별의 

정도와 인식을 파악하여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하였다(박순성 외, 

2009; 선한승 외, 2005; 윤여상 외, 2005; 윤인진 외, 2006; 장명선 ․이애란,

2009; 조현성 ․박영정 ․홍기원, 2008).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북한이탈주

민들의 상당수가 남한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북한이탈여성 426명을 조사한 장명선과 이애란(2009)의 연구에 의하면 대

상자의 63.1%가 ‘남한에서 차별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고 조현성 등(2008)

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83 .3% 가 일상생활전반에서 느끼는 차별이 ‘조금 

심하다’거나 ‘심하다’고 응답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현, 남북하나재단)

에서 실시한 전국규모의 조사연구에서는 응답자의 33 .6% 가 남한생활 불만

족의 가장 큰 이유로 남한 내의 ‘각종 차별’을 들고 있으며(북한이탈주민지

원재단, 2013), 북한이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맹영임 ․길은배, 

2013) 응답 청소년의 42%가 ‘차별받을 것 같아서 탈북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주변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즉, 성별이나 연령과 상관없

이 북한이탈주민들 대부분이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몇몇 

연구들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라서 이러한 차별감에 대한 집단별 

인식차이를 알아보았다(전우택, 2009; 채정민 ․이종한, 2003; 최귀옥, 2012). 

그러나 성별이나 연령에 따른 차별 경험의 차이는 연구에 따라서 뚜렷한 일

관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차별 영역과 측정문항이 연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대부분의 조사 연구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

와 같이 차별이나 편견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여 차별경험이 측정되고, 

차별의 구체적인 태도나 행동은 문항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차별의 구체

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조영아, 2011).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로 취업, 고용, 직장

적응과 같은 경제활동 영역에서 경험하는 차별에 대한 연구들에서 드러난

다. 주로 북한이탈주민 면담 결과에 근거한 연구들에서 차별은 북한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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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사회경제적으로 배제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이

탈주민은 편견과 차별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전영평 ․장임숙, 2008), 북한사람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배제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영역에서 배제시키는 주요요

인으로 언급되고 있다(황선영, 2009). 또한 편견과 차별은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외적요인으로, 인적자본이나 사회적 자

본의 결여와 함께 북한이탈주민을 사회경제적으로 배제시키는 주된 이유로 

보고되고 있다(윤인진 ․이진복, 2006). 한편 김화순(2010)은 경제활동이나 

고용에서의 차별의 실제를 알아보려는 시도를 통해 고학력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차별을 ‘인적자본의 이전장벽’ 이라기보다는 ‘체제 간 격차로 인

한 직업 계층의 하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억눌리고 억울한 감정’에서 비

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차별문제가 고용과 취업 영역의 관점에서 다루어졌

던 것과는 달리 북한이탈여성의 차별에 대한 연구는 주로 인권과 직업장벽

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이화진(2011)의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권침해 내용들을 밝히고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

여성들은 배우자의 국적이나 자신의 신분변화에 따라 복잡한 갈등을 겪게 

되며, 특히 한국남성과의 관계에서는 가부장적인 남편과 시댁의 태도로 인

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였다. 극심한 인권침해는 이미 북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의 성차별적, 세대주 위주의 문화로 인

해 낙태, 폭력, 배우자의 외도 등의 인권침해와 차별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차별은 탈북인과 여성이라는 약자의 위치가 중

첩되고, 탈북과정에서 성적인 경험이 많은 타락한 여성으로 타자화 됨에 따

라 심화된다고 하였다. 양지윤(2008)은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난함, 열등함 등의 고정관념으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열등한 

노동자로서 인식되며, 이 열등함의 이미지가 임금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

로 사용된다고 하였다. 북한이탈여성은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직종분리로 

노동시장의 하층에 밀집되게 되고 여성화된 직종에 종사하게 되면서 성별

직종 분리와 임금차별을 받게 되며, 정부의 취업관련정책과 정착지원교육

도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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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북한이탈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북한이탈여성의 사회적 적응에

도 영향을 미치지만 정신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탈주민

들은 차별감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

끼며(조영아, 2011), 양육효능감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지선 외, 

2013). 북한이탈여성이 느끼는 차별감은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김나연, 2012), 주변으로부터 받는 정

보적 지지, 심리적 지지와 양육 효능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기도 하였다(이

지선 외, 2013). 즉, 차별감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심화시키거

나 주변의 지지가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오게 하는 기제로 작용하면서 북한이

탈여성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일련의 연구들은 북한이탈여성이 겪는 차별경험의 수준과 내용, 영

향력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탈

북에서 남한 정착에 이르기까지 겪게 되는 외상 경험이나 남한적응과정에

서 겪는 문화적 갈등을 모두 차별로 간주하여 차별의 개념을 너무 확장하거

나 주로 직장이나 가정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에 초점을 맞추어 차별의 개념

을 너무 협소하게 다루는 문제가 있다. 또한 차별대우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의 대처나 극복노력이 드러나지 않아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수동적 피

해자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고, 차별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나 

상호작용의 양상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여성에게 고

유하게 적용할 수 있는 문화 특수적 변인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차별의 수준이나 차별사건에 대한 양적인 이해를 

넘어서 삶의 영역 전반에서 겪는 차별 경험의 맥락과 상호작용이 남한생활

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 선정은 근거이론 방법론의 이론적 표본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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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 retica l sam pling)(S trauss &  C orb in , 1998)에 의해 이루어졌다. ‘남한에 

거주하면서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여성’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

과 강원도에 소재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센터인 하나센터 및 민간지원센터 

실무자를 통해 차별과 관련되어 곤란을 겪었거나 이와 관련된 문제로 상담

을 받은 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여성으로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 지난 북한

이탈여성 10명을 소개받았다. 이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인터뷰 내용을 설

명하고 차별경험 유무와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여 연구에 적합하다고 판

단된 8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했다. 또한 이들로부터 자신들이 경험한 것

과 같은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고,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4명의 북한이

탈여성을 소개받아 추가적으로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 선

정시 차별에 대한 평가도구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차별경험 유무에 대한 제 

3자 및 참여자 자신의 주관적 보고를 선정의 근거로 삼았다. 그 이유는 기존 

차별관련 척도들이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차별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고, 차별경험의 빈도가 인구사회학적 변인이나 개인의 특성 및 

행동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 차별경험의 과정을 이해하고 실제이론

을 세우는데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

별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처나 인식의 변화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최소한 

2년 이상의 남한생활 경험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거주기간 2년 이상의 북한이탈여성’을 연구 참여자 선정의 기준으로 

삼았다.

참여자는 총 12명으로 평균 연령은 40 .67세이며 범위는 24세∼58세였다. 

남한거주기간은 평균 4년 5개월이었으며, 최소 2년 2개월에서 최대 10년까

지였다. 남한에서의 직업은 무직, 학생, 생산직, 서비스직, 판매직, 사무직, 

교사 등 다양했으며, 미혼이 2명, 기혼이 10명이었다. 거주 지역은 서울 4명, 

경기 4명, 강원 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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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참여자의 인적사항

사례번호 연령 거주지 남한거주기간 남한직업 북한직업 결혼여부

1 43 강원 2년 5개월 생산직 장사 기혼

2 25 서울 2년 2개월 식당서비스직, 사무원 학생 미혼

3 41 강원 4년 마트 판매직 장사 기혼

4 47 서울 2년 8개월 호텔객실관리직
무역회사 
근무

기혼

5 39 서울 4년 2개월 사무직, 교사 교원 기혼

6 39 경기 3년 5개월
식당서비스직, 전자회사 
기술직, 사무직

교원 기혼

7 47 서울 10년 간호조무사, 연구원, 교사 교원 기혼

8 36 경기 4년 6개월 공무원 군인 기혼

9 36 경기 6년 제조업체 생산직, 사무원 제철소 근무 기혼

10 53 경기 5년 가사도우미, 생산직 기업소 근무 기혼

11 24 강원 4년 9개월 식당서비스직, 학생 장사 미혼

12 58 강원 3년 무직 장사 기혼

2. 자료수집 절차

자료수집은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이루어졌다. 면담

은 연구자가 직접 하였으며, 두 차례 면담이 진행된 2명의 참여자를 제외하

고 1회 약 2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면담은 연구 참여 동의서를 제공하면서, 

연구목적과 내용, 절차, 연구 참여자 권리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연구 참여

에 대한 동의를 얻은 후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면담 내용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고, 이야기하기 힘들거나 심리적 영

향력을 강하게 미칠 만큼 힘든 부분은 말하지 않아도 좋으며 원할 때에는 

언제든 중도에 면담을 중지할 수 있음을 알렸다. 또한 녹음에 대한 동의를 

얻었으며, 녹음 자료 및 축어록을 포함한 모든 자료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

게 보관하고 암호화하여, 타인이 확인할 수 없게 하였다. 면담질문은 “남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차별경험에 대해 이야기해주십시오”라는 질문을 중심으

로, 구체적인 차별사건, 차별대우에 대한 대처, 차별대우에 영향을 미친 사

람, 생각, 행동, 차별경험 후의 변화, 차별에 대한 정의 등에 대해 질문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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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가족 및 결혼생활, 직장 및 취업, 자녀양육,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차별경험과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된 차별 경험에 대해 질문하

여 남한생활 전반에서 겪을 수 있는 차별경험의 내용이 가능한 모두 포함되

도록 하였다. 면담 시에는 참여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시

간을 제한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경험에 대해 최대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차별경험과 관련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상세

하게 질문하는 반 구조화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면담장소는 참여자가 원

하며 편안하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진행하였는

데, 주로 조용한 찻집이나 대학 연구실에서 이루어졌다. 모든 면담은 녹음

하여 축어록으로 작성하였고, 그 내용을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1차 면담 후 개념 분석 작업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두 명의 

참여자에 한해 2차 보충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면담의 

중요내용, 연구자의 생각, 참여자의 표정이나 행동 등을 메모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는 근거이론 방법의 분석절차를 따랐다(S trauss &  C orb in , 1998).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된 녹음된 자료를 필사하여 이를 원 자료로 사용하였

고, 이것을 Strauss와 C orb in (1998)이 제시한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의 

코딩절차에 따라 분석하였다. 우선 문장을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의미 있는 

개념을 명명한 후, 추출된 개념들을 비슷한 범주끼리 묶어서 범주화하는 개

방코딩을 하였다. 중간단계의 범주를 하위범주로, 유사한 하위범주끼리 묶

어서 상위범주로 추상화하였다. 패러다임 모형을 찾는 축코딩을 통해 범주

들 간의 관계를 도출하였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용/상호작용을 순서적으

로 연결하는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후 개방코딩과 축코딩 결과를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심리학 및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2인에게 피드백을 받

아서 최종적인 범주와 패러다임 모형을 설정하였다. 분석에 참여한 2인은 

모두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 대학 교수로서 근거이론 및 질적 연구방법을 활

용한 연구경험이 수년간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연구와 상담 경험이 있

어서 본 연구에서 관찰하고자 하는 현상을 민감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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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선택코딩 단계에서는 핵심범주를 발견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4. 연구방법의 타당도 확인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L inco ln과 

G uba(1985)가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 th  va lu e), 적용성(app licab ility ), 일관

성(consistency) 및 중립성(neu tra lity )을 확인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확보하

기 위해서 다양한 연령 및 배경을 지닌 참여자를 선정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참여자 중 2명에게 개념화 및 범주화 결과 등의 연구결과를 제공하고 

이 결과가 자신의 경험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피드백을 받았

다. 참여자들은 대체로 자신들이 한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적용성을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북한이탈여성 2인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본 연구결과를 적용

할 수 있는지 검증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추출된 개념과 범주 등이 

대체로 공감이 가고 자신의 체험과 유사하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일관성을 

위해서는 최초의 문제제기에서 자료수집 과정, 면담흐름표 제작, 면담절차 

분석과정 및 이론의 형성까지 연구전체 과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자료 분석

과정에서 다른 전문가들과 논의를 지속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수정작업을 하였다. 중립성을 위해서는 연구자는 면담과정에서 나타난 그

대로를 담아 실제 상황을 왜곡하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연구

자의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선험과 선행지식에서 비롯된 편견들을 배제하고 

면담과 분석을 실시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이 취업과정

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중국 및 제 3국에서의 경험

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크고 남성에 비해 차별경험이 더 많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편견을 확인하고, 이 편견을 배제하고 판단을 중지하려고 노력함

으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면담과 분석 동안 계속

하여 타 전문가와 논의를 지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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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간첩일지 모른다고 의심함 의심
사회관계

적 배제

인과적 

조건

가족 주변 사람들의 교제 반대, 이성으로부터 교제를 거부당함, 

주변사람들의 따돌림, 의사의 입원 거절
소외

부모 없음으로 무시함, 교육받지 못했다고 무시함, 함부로 대함,

한국인으로 인정하지 않음, 세금으로 혜택을 받는다고 무시함, 

약속한 결혼자금을 신랑 측에서 주지 않음

무시

노골적인 

모욕배우자 및 이성친구가 협박함, 배우자가 폭력을 행사함, 

퇴사를 못하게 강요함
강요와 협박

갈등의 원인을 참여자 탓으로 돌림 책임전가

업무를 가르쳐주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일만 시킴,

채용을 거절함, 봉급인상을 안 해줌

직장 불평등
고용 

불평등
북한자격증을 인정안함 기회의 불평등

탈북과정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후유증, 북한가족에 대한 그리움,

사기를 당해 좌절함, 자녀 양육 부담, 남한출신 남편과의 갈등
심리적 취약성

심리적 

고통이 큼

맥락적 

조건

의지할 대상이 없음 지지자원의 부재

남한에서 지위가 하락함, 중국에서 지속적인 차별을 겪음 사회적 지위의 하락

수준 낮고 못 산다는 편견이 많음, 무지하다는 선입관이 팽배함,

북한여자에 대한 편견이 있음, 북한에 대해 잘 알거라고 생각함

북한사람에 대한 

고정관념 서로에 

대한  

편견이 큼

북한출신이어서 따돌리고 무시함,

북한출신이어서 변호사가 더 성의 없이 대할 것임

북한 출신이어서 

무시한다는 

선입관

Ⅳ. 결과

1. 차별경험의 개념 및 범주들

심층면담 및 관찰을 통해 얻은 자료를 완전 축어록으로 전사하고 이것

을 줄 단위로 읽어가면서 지속적인 질문과 비교를 통해 개념을 명명하였다. 

또한 유사한 개념들을 묶어 범주화하고, 이것을 북한이탈주민 및 질적 연구 

전문가들에게 개념 및 범주에 대한 자문을 받아 다시 수정하였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130개의 개념, 55개의 하위범주, 26개의 상위범주를 추출하였

다 <표2> .

<표2> 개방코딩 결과에 따른 개념과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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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하위범주 범주 패러다임

북한은 집단주의, 남한은 개인주의, 남북 간에 성역할이 다름,

자본주의에 적응이 힘듦, 

북한 사람은 겉과 속이 동일하나 한국 사람은 이중적임 

문화 차이 사회, 

문화적 

차이　
말투가 다름 언어 차이

북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있음, 북한에 대한 적대감 있음,

통일을 원하지 않음, 타문화에 대해 배타적임, 

같은 한민족이지만 차별함

북한에 대한

거부감

적대적 

북한관계

경제적 어려움, 재북 가족 송금부담, 직장적응이 어려움,

고된 노동으로 지침, 건강악화로 인한 근로능력 저하
경제적 취약성

사회적 

경쟁관계　
남한 사람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 함 일자리 경쟁관계

고용지원금 때문에 탈북자를 고용함,

탈북자 지원정책 때문에 직장적응이 용이함
탈북자 지원정책

당연해 함, 자신을 탓함 자책감이 듦
무시당한 

느낌이 듦

　

중심현상

자존심이 상함, 위축됨, 

창피함, 당황함
자존감이 손상됨

화가 솟구침, 억울함, 자살생각이 남,

오기가 생김, 북한 정권이나 부모를 원망함
울화가 치밀어옴

　울분이 

쌓임탈북을 후회함, 슬프고 서러움,

거리감, 헤쳐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함

슬픔이 밀려옴

참고 버팀 참음
인내하기

작용/

상호작용 

전략

적당히 거리를 유지함, 만나지 않음 거리를 둠

불쾌함을 표현함, 부당함을 항의함 부당함에 맞섬 주장하기

차별자가 미성숙하다고 생각함 

차별자와 능력차이가 없다고 생각함

차별자에 대해 

재평가함 생각 

전환하기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애씀 긍정적으로 

생각함

일을 성실하게 잘하려고 노력함 열심히 일함

노력하기

북한사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함 이미지 개선을 

시도함

원만한 문제해결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함
갈등해결 방법을 

습득함

북한 말투를 바꾸려고 노력함,

말을 자제 함

말투를 

교정하려고 

노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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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출신 노출 여부를 달리함,

신분노출에 대해 주변사람들과 상의함 

출신 노출 

수위를 조절함

노출수위 

조절하기

작용/

상호작용 

전략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청함, 직장상사에게 도움을 청함

인권위원회에 호소함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함 지지 

구하기남편에게 스트레스를 털어 놓음

자녀에게 화냄

가족에게 마음을 

털어놓음

참을성이 많음 인내심
심리적 

복원력　

중재적 

조건

외향적이고 긍정적임 낙관성

자존감을 유지함, 자신감이 생기니까 무시감이 안듦 자존감

책임감이 있어서 빨리 인정받음,

자력으로 헤쳐 나가겠다는 생각이 강함

자립심

독립적 

특성불만을 표현하는 것은 미성숙한 행동이라 생각함,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성격임

주장성

모르면 부당한 대우에 대처하기 힘듦,

능력이 앞서면 함부로 하지 못함,

학습, 공부가 좌절감을 견디게 해줌

지식습득

개인의 

능력　
직장 때문에 차별받아도 참음,

직장이 안정되면 차별감을 덜 느낌

직업적 안정

북한사람과 주로 어울리고 남한사람과는 별로 관계하지 않음,

남한사람들하고 주로 어울림

출신에 따른 

제한적 대인관계

선택적인 

인간관계

주변사람의 도움이 차별 극복에 도움이 됨,

주변에서 도와주었지만 별 도움이 안 됨,

문제 상황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음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차별자가 사과하고 관계가 좋아짐 차별행동이 

시정됨 차별사건

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

로 변함

결과

차별대우에 무뎌짐,

분노감이 줄고 마음이 편안해짐

부정적 감정이 

감소함

차별을 수용해야하는 현실로 받아들임,

남한사람도 개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게 됨,

차별하는 남한사람의 편견과 입장을 이해하게 됨

차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짐

직장을 그만둠, 결혼을 취소함, 이직, 이혼을 고민함 차별현장을 떠남

차별사건

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

로 변함

성격이 거칠어지고 경계심이 증가함 부정적 감정이 

증가함

차별대우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함,

갈등이 생기면 북한사람 이미지만 나빠질 것으로 생각됨,

남한 배우자와 부부 갈등이 더 심해짐

차별대우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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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현의 중요성을 절감함, 관계에서 더 적극적이 됨 적극적이 됨

강인해짐자신감이 생기고 강해짐 자신감이 커짐

배움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됨, 실력을 갖추기 위해 공부함 실력을 쌓음

북한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짐,

북한사람과 교류해야겠다는 생각이 증가함

북한사람이라는 

인식이 증가함 북한사람 

정체감이 

강해짐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바뀜,

남한사람과 이성교제를 꺼리게 됨

남한사람과의 

결혼에 대한 

태도가 변화함

차별임을 명확히 알게 됨, 

남한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뀜,

이중적인  남한사람이라는 생각이 커짐 

남한사람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증가함

남한사람

에 대한 

신뢰가 

감소함

2. 차별경험의 패러다임 

축코딩 단계에서는 하위범주와 상위범주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를 조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범주화 자료를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심현상, 작용/ 상호작용 전략, 중재적 조건, 결과에 따라 범주를 엮는 

축코딩을 실시하였고,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과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구

축하였다. 그 결과 사회관계적 배제, 노골적인 모욕, 고용 불평등이라는 인

과적 조건과 심리적 고통이 큼, 서로에 대한 편견이 큼, 사회문화적 차이, 

적대적 북한관계, 사회적 경쟁관계라는 맥락적 조건이 도출되었다. 또한 

무시당한 느낌이 듦, 울분이 쌓임이라는 중심현상이 도출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작용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인내하기, 주장하기, 생각 

전환하기, 노력하기, 노출수위 조절하기, 지지구하기가 사용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작용/ 상호작용 전략에는 심리적 복원력, 독립적 특성, 개인의 

능력, 선택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지지가 중재적 조건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별사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함, 차별사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함, 강인해짐, 북한사람 정체감이 강해짐, 남한사

람에 대한 신뢰가 감소함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이

탈여성의 차별경험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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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1)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은 ‘중심현상’을 일으키거나 발생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

들로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조건을 말한다(Strauss &  C orb in , 1998). 

참여자들은 간첩으로 의심하거나 북한출신임이 드러난 후 관계를 끊거나 

이전과는 태도를 달리하며 소외시키는 ‘사회관계적 배제’를 자주 경험했다. 

못 배우고 부모 없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혼인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

으며 배우자나 이성관계로부터 협박과 강요를 당하는 ‘노골적인 모욕’도 당

했다. 또한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거나 업무를 알려 주지 않

고 봉급인상을 해주지 않는 ‘고용 불평등’도 차별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북에서 왔다고 하면 아… 이렇게 약간 의문절반 그 희귀 희귀하게 보고 아 

그… 눈빛이 뭐라고 할까? 아 음식 맛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금방

까진 맛있었는데 그 말 한마디 약발 때문에 맛이 떨어졌다”(참여자6)

“선보는 자리에서 그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남남 북녀라고 하더니 되게 못생

겼네요? 화가 났는데 제가 그 때는 제가 얼굴이 확 굳어지더라구요. 그것도 막 

뭐 안보는 듯이 얘기하는게 아니라 앞에다가 놓고 얘기를 하니깐 못 먹어서 그

런지 키가 다 작군요. 이북 여자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참여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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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현상

중심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 ’에 대한 대답으로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일어나는 사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한다(S trauss &  

C orb in , 1998). 본 연구에서 차별경험과정에서 관찰된 중심현상은 ‘무시당

한 느낌이 듦’과 ‘울분이 쌓임’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상대의 행동이 차

별임을 깨닫게 되면서 자존심이 심하게 상하고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강하

게 들었다. 한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초기에 차별을 경험한 참여자6은 

탈북자여서 당연히 차별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중국에서 차

별을 많이 받았던 한 참여자5는 중국에서와 같이 못난 자신을 자책하였다.

“그때 제가 너무 실망을 해서 그때 죽으려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그게 좀 

계기점이 되가지고 조금씩 일상이 나아지기 시작했는데…(중략) 그냥 울기도 

하고 제일 큰 위로가 에휴 북한에서 태어난 게 죄지 뭐 누구를 탓하겠냐?” 

(참여자5)

참여자들은 이렇게 위축되고 창피한 경험을 자주 겪으면서 울분이 쌓이

는 것을 느꼈다. 분한 마음에 더 잘 살아야겠다는 오기가 생기기도 하였지

만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이 쌓여가고 때로는 견딜 수가 없어 죽고 싶은 마

음이 들기도 하였다. 이 모든 일이 북한출신이기 때문이라 생각하며 탈북을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슬픔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분해가지고 막 잡아서 죽이고 싶더라니깐요. 진짜 막 그래가지고 다음날까

지 그게 내려 안가고 있잖아요. 에휴 막 진짜 여기 오니깐 이런 거가 사람을 고

통스럽게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참여자3)

3)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은 중심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한 조건이나 상황을 의미

한다(Strauss &  C orb in , 1998). 차별사건으로 인해 울분이 쌓이게 되는 데는 

참여자의 ‘심리적 고통이 큼’이 맥락적 조건이 되었다. 참여자들은 탈북과

정에서 가족을 잃거나 원치 않는 결혼 생활로 인해 심적으로 지쳐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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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정착 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다. 중국생활에서부터 지속된 차별경험과 북한에

서 보다 낮아진 사회적 지위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컸지만 마땅히 마음을 

나누고 의지할만한 대상은 없었다.

사회적으로는 ‘서로에 대한 편견이 큰’ 것이 중심현상의 강력한 맥락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남한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준이 낮고 못살며, 무지한 

북한사람’이라는 편견은 대부분의 참여자들에게 구체적인 차별사건을 초래

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참여자

들이 갖고 있는 ‘북한출신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고 소외시킨다’는 선입관

도 낯설고 애매모호한 상황을 차별로 해석하게 하였다. 

“오직 못 배웠다는 이유로 약간 좀 일단 낮게 보는, 일단 무조건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보더라구요. 그거는 100% 다 그러더라구요. 무조건 못 배웠다고 자

기보다 낮게 보는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는 

거더라구요. 제가 무시당할까봐”(참여자 11) 

남북한의 ‘사회 문화적 차이’도 차별경험과정의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작

용했는데,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의 북한말투는 출신임을 드러내서 남한사람

들의 편견을 유발하는 단서가 되었다. 또한 집단의 공동노력이 당연시 되는 

북한의 직장 문화와 달리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숨은 경쟁을 하는 남한

의 직장 문화나, 대면해서는 부정적 표현을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지만 

뒤에서는 험담하고 우회적으로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는 남한사람의 이중적 

태도가 남한사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차별감을 느끼게 하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회사에서도 약간 사람들이 좀 그러더라구요. 앞에서는 되게 오! 잘한다고 

칭찬하고 뒤에 가서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고 까고, 되게 대부분 다 이중인격

이에요.” (참여자 2)

‘적대적 북한관계’는 차별경험과정의 중요한 정치적 맥락으로 도출되었

다. 참여자들은 남한사람들이 남북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해 같은 동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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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북한사람에 대해 배타적이고 거부감을 갖는 것을 

경험했다. 

“우리가 제가 고저 이따금씩 느끼는 게 한번은 제가 마트든가 어디를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북한에서 왔다하면 좀 연평도 사건 때문에 그거 때문에 좀 북한

사람들을 좀, 우리 사람들 잘못은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잘못이야? 우리 대가

리 잘못해서 그러는데 북한 것들 보면 막 증오스럽다며” (참여자 12)

남한사람과 ‘사회적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차별경험의 중요한 경제적 

맥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생활비 부족, 가족송금부담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필요가 높지만 건강이나 대인관계 문제, 언어 차이, 문화적 차

이로 인해 직장적응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부족한 사회경제적 자본을 지원

하기 위한 탈북자 지원정책의 혜택을 누리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취약성을 안고 남한사람과 일자리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저쪽에서 왔다니까 많이 그 동경 그 뭐야 동경하고, 잘해주려고 이렇게 생

각했다가 일하는데서 내가 자꾸 떠받들려지고 자기가 밀리니까 그게 아니더라

구요.” (참여자4)

4) 작용/ 상호작용 전략

작용 /상호작용 전략은 당면한 문제나 경험하고 있는 중심현상을 어떠한 

방향으로 다루어가기 위해서 취하는 의도적인 행위들로 중심현상과 상호작

용하도록 영향을 주는 연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위를 말한다(S trauss &  

C orb in , 1998). 본 연구에서는 차별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인내하기’, ‘주장하기’, ‘생각전환하기’, ‘노력하기’, ‘노출수위 조절하기’, ‘지

지구하기’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은근히 따돌리거

나 업무를 가르쳐주지 않는 것과 같은 차별을 처음 당할 때 상대방이 능력

과 진심을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힘든 마음을 참고 버텼다. 그러나 차별이 

반복되고, 참아도 별 소용이 없을 때에는 불쾌함을 표현하고 부당함을 적극

적으로 항의하며 권리를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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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참자. 나는 그 참는 기간이 오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견뎌요. 우문보(의문부호)를 내가 해소시킬 때까지는 내가 편안

하지는 않지만 그걸 변명하지 않아요. 변명해서 쓸데없어요.”(참여자4)

“내가 한마디 좀 할까? 하니깐 그다음에서 어 언니 해 이런다 말이예요. 

그래 내 쭉 말했지 니가 말할 때마다 니 본심에서 나오는 소리는 아니겠지만은 

니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게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애”(참여자1)

그러나 차별자가 계속해서 변명하는 모습을 보거나 주변사람들이 차별자

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들으면서 차별자의 행동을 개인의 미성

숙함이나 성격문제로 귀인하고, 차별대우를 가능한 마음에 두지 않고 긍정

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아 차별대우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으며, 남한사람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북한사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변화시키고자 했

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북한말투를 교정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북한말투

는 북한출신임을 드러내서 구직면접에서 거절당하거나 소외를 가져오는 단

초로 작용하기 때문이었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탈북자임을 밝힐지를 망

설였으며, 처음 차별을 당하고 나서는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구

직면접에서 북한출신임을 노출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참여자들

이 같은 북한출신 지인들과 의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했

다. 그래서 상황이나 관계의 성격, 깊이, 대상에 따라서 출신노출 여부나 시

점, 개방의 수준을 융통성 있게 달리 하게 되었다. 

“처음에 만나는 사람한테 굳이 굳이 북한에서 왔다는 말은 안하지만 어느 정

도 좀 이 사람한테 말해도 될 것 같다 하면은 그냥 북한에서 왔다하고 그냥 지

나가는 사람이 말 트고 아 혹시 연변에서 왔어요? 이러 면은 예 그냥 이러고 말

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기거나 이 사람을 좀 속이지는 

말아야겠다. 그런 사람한테는 그냥 북한에서 왔다고 말하고” (참여자3)

구체적인 차별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적절한 대처행동이나 해결방안에 

대해서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청했다. 주로 직장상사나 사회복지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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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을 많이 받았고, 같은 탈북자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았

다. 그러나 차별로 인한 정서적인 어려움은 주로 남편이나 자녀와 같은 가

족에게 토로하였으며 남한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지는 않았다.

5)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은 중심현상과 관련된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서 작용/상

호작용을 촉진시키거나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한다(S trau ss  

&  C orb in , 1998). 본 연구에서 중재적 조건은 심리적 복원력, 독립적 특성, 

개인의 능력, 선택적인 인간관계, 사회적 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복원력 범주에는 인내심, 낙관성, 자존감의 하위범주가 포함되었다. 대체로 

예기치 않은 차별경험에 폭발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인내하며 해결의 적기

를 기다렸던 참여자들은 자신들이 원래 잘 참는 성격이라고 보고했다. 즉, 

지금까지 어려움을 견뎌왔던 것처럼 차별 대우도 인내하면 해결될 것이라

고 믿었다. 이와 유사하게 탈북 이전부터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성격 강점을 지닌 사람들은 차별사건도 차별자의 개인차이로 귀인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했다. 북한생활에서 성취경험이 많고,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를 하는 참여자들은 차별사건으로 인한 충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었고, 차별자와도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성취를 위한 노력

을 지속하였다. 

“이젠 내가 자신이 있고. 그 다음에 남편도 나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좋은 

사람 만나고. 집도 아주 좋은데서 살고 있고. 이러니까 모든 일에서 자신이 생

겨가지고 이제는 한국 사람이 날 깔본다는 생각은 안해요.” (참여자10) 

또 다른 중재적 조건으로는 자립심과 주장성의 하위범주를 포함하는 독

립적 특성이 도출되었다. 여러 참여자들이 초기에는 상대방의 부당함에 대

해 주장하기를 꺼려했는데, 북한문화에서 여성의 자기주장은 보편적이지 

않고 소수자로서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에

서도 자기의견을 잘 제시하는 편이었다거나, 반복되는 노력으로 자기주장

에 좀 더 익숙해진 참여자들은 차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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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또한 어려움에 대해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헤쳐 나가야 

한다는 의지가 강할수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하거나 더

욱 열심히 일하여 인정을 받고자 하였다.

개인의 능력도 차별경험의 작용/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쳤다. 한국사회에 

대한 지식이 많고, 개인적인 능력을 갖추었을수록 부당함을 빨리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

다. 반면에 직업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일수록 차별을 인지해도 참고 견딜 수

밖에 없었다. 

“무시당하는 게 문화를 모르고 외래어를 모르고 그러니깐 이 나라에 이 수준

만큼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고 무시를 당하는 기분이 많이 들거

든요. 알면 대응을 할 수 있는데 모르기 때문에.”(참여자8)

참여자들은 남한사람 혹은 북한사람 중 어떤 사람과 주로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차별경험에 대한 대응이 달랐다. 남한사람들과 주로 교류하는 참여

자들은 남한사람들로부터 현실적 지지를 얻기가 쉬웠고, 시간이 흐를수록 

좀 더 다양한 상황에 접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노출수위를 보다 융

통성 있게 조절해나가게 되었다. 반면, 북한사람들하고만 주로 교류하는 경

우에는 차별을 당할 때 주로 인내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남한사람과 최소한의 

접촉을 가지려고 노력하여, 차별을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려고 

했다.

“한국 사람들하고 자꾸 어울리면서 뭔가를 배우고 싶은 것도 있고 또 한국 

사람들하고도 어울려야 내가 바뀌겠구나”(참여자 9)

마지막으로 중재적 조건으로 사회적 지지가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교수, 직장상사, 지원기관, 사회복지사 등 주변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

다. 효과적인 사회적 지지는 울분이 쌓이는 차별경험의 영향력을 최소

화하고 상대방의 차별행동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지지자

가 중립성을 잃고 차별자 편을 든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리어 실망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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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과

차별경험에 대처하기 위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서 

차별사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함, 차별사건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

으로 변함, 강인해짐, 북한사람 정체감이 강해짐, 남한사람에 대한 신뢰감이 

감소함이 도출되었다.  

일부 참여자들은 차별행동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고 서로의 입장에 대해 

소통하게 되면서 상대방이 잘못을 사과 하거나 태도를 바꾸는 것을 경험했

다. 또한 열심히 노력한 결과 탈북자에 대해 갖고 있는 편견이 변화되고 있

는 그대로 수용 받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쌓였던 분노감이 줄어

들고 마음에 안정을 찾았다. 차별경험의 충격에 더 잘 대처해나가게 되면서 

남한사람의 입장에 대한 이해도 넓어졌다. 남한사람의 편견에 대해 좀 더 

수용적이 되고, 탈북자로서 남한사회에서 갖는 능력의 한계에 대해 인정하

면서 차별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자신이 겪었던 차별 사건을 처음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제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그런 

편견에 되게 상처받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상처는 안 받아요. 상처보다는 

넘겨요 그냥 아 그럴 수 있겠다.” (참여자11)

그러나 차별대우를 변화시켜보려는 자신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고, 그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참여자들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남한사람과의 

결혼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차별이 발생한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다. 이 과정

에서 또 다시 부딪힐 수 있는 부당한 대우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하고 성격

이 거칠어지는 등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였다. 차별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실

패로 돌아가면서 남한사회의 차별대우는 잘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강해졌고 차별사건에 대한 태도가 이전보다 더욱 부정적으로 변하였다.

참여자들은 차별이라는 남한정착의 큰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더 

강인해지는 것을 경험했다. 관계나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실력을 쌓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문화적 역량이나 업무능력

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차별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적응을 하면서 자신감을 

더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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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를 하게 되고 어려운 것도 있는데 어려웠던 것도 이겨내고 했는데 앞으로 

뭐 어떤 거 있어도 나는 전혀 겁나는 것도 없고”(참여자7) 

차별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자신이 북한사람이라는 생각이 강해졌다. 

특히, 정착초기 북한문화를 버리고 적극적으로 남한의 문화를 흡수하고 남

한에 동화되길 원했던 참여자들은 차별경험을 통해 자신이 북한사람임을 

벗어날 수 없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북한사람의 연대와 지지, 노력이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북한출신이라는 이유로 남한출신 

이성과의 교제에서 거절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참여자들도 자신

이 북한사람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남한사람과의 결혼이 갖는 장단점에 

다시 생각해보기도 하였다. 

“북한에 조직에 내가 일체 가입을 안했잖아요. 북한이탈주민 뭐 맨날 오면 

행사한다 뭐 한다 일체 안가고 아예 단절을 해버린 상태에서 내가 이제 그것도 

내가 잘못이였구나.”(참여자10) 

차별사건은 남한사람들과의 피상적 접촉에서 갈등 해결을 요구하는 내면

적 접촉과정으로의 전환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평소에는 친하

고 친절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탈북자임을 알고 태도가 갑자기 변하는 경험

을 하면서 남한사람에 대한 신뢰를 잃고, 원래 가지고 있던 겉과 속이 다른 

남한사람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졌다. 남한사람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

여서는 안 되며 쉽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3. 차별경험과정

과정(p rocess)이란 한 가지 중심현상과 관련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

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순차적인 진행이다(S trau ss &  C orb in , 1998). 축코

딩 절차를 따라 각 범주를 패러다임에 연결시키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북한이탈여성들이 차별에 대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렇

게 파악한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과정은 차별인식 단계, 모멸감과 울분 

단계, 인내와 내적노력 단계, 소통과 외적대응 단계, 변화와 재조정 단계로 

나타났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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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차별경험 과정

1) 차별인식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차별사건이 발생하면서 상대방의 태도가 차별임을 인식

하게 되는 단계이다.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태도가 차별임을 

이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친절하고 잘 지내던 상대방이 북

한출신임을 알게 된 후 대하는 태도가 미세하게 달라지는 것을 감지하지

만 눈빛이나 몸짓을 통해 표현되는 거부적 태도의 원인이 자신의 출신 때

문이라고 단정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자신의 선입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을 하며, 모호함을 불식시키려고 한다. 입사한 직장에서 업무를 제대로 가

르쳐주지 않거나 중요한 일을 시키지 않을 때, 봉급인상이 제때 되지 않을 

때에도 이것이 일반 남한직장의 분위기인지, 자신의 낮은 업무능력 때문

인지, 탈북자이기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특히 남한에서 직장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정착초기에는 더욱 혼란스럽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일관되게 소외시키거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남한사람에 대한 태도와 확

연히 다른 것을 보고는 상대방의 행동이 차별임을 확신하게 되며, 주변사

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차별이 뒤늦게 인

지된다. 한편, 노골적인 표현으로 인격적으로 무시할 때는 차별이 즉각적

으로 인지된다. ‘수준이 낮다’, ‘못 산다’, ‘무지하다’, ‘한국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남한사람들이 북한사람에 대해 갖는 일반적인 편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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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놓고 표현하거나 협박이나 폭력을 가할 때에는 편견이 차별로 현실

화됨을 경험한다. 대인관계에서 차별을 경험하거나 무시를 당하는 것과 

같은 차별경험은 직장에 지원하면서 보다 극명하게 경험된다. 북한출신이

라는 이유로 입사원서를 받지 않거나, 차라리 조선족을 선호한다는 말을 

들으며 채용을 거절당하면 차별을 넘어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2) 모멸감과 울분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모멸감을 느끼며 울분이 쌓이는 단계이다. 직장 상사나 

동료, 학부형, 이성 친구, 이웃의 태도가 갑자기 달라지고 이것이 자신을 배

제하고 소외시키려는 차별임을 깨달으면서 큰 배신감과 분노를 경험한다. 

그러나 이럴 때 필요한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하고 도움을 받을 곳이 마땅히 

없다는 사실은 자신이 북한사람임을 상기시키면서 슬프고 서러운 감정에 

빠지게 한다. 이성으로부터 노골적인 모욕을 당하거나 탈북주민이라는 이

유로 채용을 거절당할 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면서 순간 창피하고 

당황하여 자존감이 심하게 상한다. 또한 부당함에 화가 솟구치지만 현실

적인 장벽 앞에서 위축되기도 한다. 남한 땅에서 잘 정착할 수 있을지, 이

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선다. 커져만 가는 울분은 자신의 탈

북의 계기가 되었던 가족이나 북한 정권, 무기력한 자기 자신을 향해 표출

된다. 탈북을 후회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이 커지며, 문제가 잘 해결

되지 않을 때에는 무기력해지고 자책하는 일이 잦아진다. 극심한 스트레

스를 이겨내겠다는 오기가 발동하기도 하지만 심한 좌절로 자살을 생각하

게도 된다. 

3) 인내와 내적노력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차별로 인해 울분이 쌓이지만 참고 견디며 개인적인 노력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단계이다. 대부분의 경우 은근히 무시

하는 차별행동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인내한다. 비언어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할 때에 차별행동으로 서서히 인식되기는 하지만 거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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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거나 자신의 선입견일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참아낸다. 차별이 분명할 

때에도 즉각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한국에서 좋지 않게 받아들여진다는 생

각에 북한과 탈북생활에서 익숙한 참을성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좋은 관계

를 유지하려고 애쓴다. 한편 직장에서는 뒤처지지 않고 능력부족으로 비난

받지 않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을 하며, 능력을 인정해주기를 기다린다. 

부족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긍정

적으로 생각한다. 능력을 쌓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미성숙하

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처음과 다르게 평가하면서 무시감을 견디고 

자존감을 회복해나간다.

4) 소통과 외적대응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차별자 혹은 주변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발단이 

된 차별행동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단계이다. 차별대우를 

참고 더욱 열심히 일하며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

자 적절한 시기를 잡아 불만을 이야기한다.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고 

부당함을 항의하며 적극적으로 맞선다. 평상시에 자기표현을 잘하며 자신

감이 있고 능력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러한 소통 과정은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진다. 차별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입장

이나 생각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차별자의 행동과 상호관계에 변화가 생

긴다. 소통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을 때에는 상대방이 태도를 친절하게 바꾸

거나 직접 사과를 하기도 하지만 항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는 갈등

이 깊어져 관계를 끊거나 차별현장을 떠나게 된다. 대화를 하거나 항의를 

할 때에는 동료, 상사, 사회복지사 등 주변사람들에게 중재를 요청하거나 

문제해결방법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한다. 갈등해결에 필요한 문화 차이

나 필요한 지식과 관련된 구체적 정보를 묻고 억울한 자신을 옹호해주기를 

기대하면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5) 변화와 예방 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차별대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의 결과 차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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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와 대처행동에 변화가 생기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한 장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단계이다. 차별을 당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자기표현이나 자기주

장을 보다 즉각적으로 하게 되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부드럽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차별경험과 타인과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문화적 차이를 명확하

게 알게 되고 차별이 일어나는 상황을 좀 더 민감하게 지각하게 된다. 반복

적인 차별경험을 통해 자신이 북한사람이라는 인식은 강해지고 이중적인 

남한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늘어난다. 한편 문제를 잘 해결해나가는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쌓이고 대인관계에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하

게 된다. 새 직장에 입사했을 때와 같이 생소한 곳에서는 상대방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남한사람과 적극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여 사전에 

편견을 줄이고 신뢰감을 형성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과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여 만일에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더라도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존중

하는 관계가 오래 유지되게 하려고 애쓴다. 차별대우의 발단이 되는 출신노

출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진다. 면접이나 이성교제, 동료관계 등에서 북한

출신임을 밝히는 것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한 

후 상황에 따라서 노출의 수준이나 시점을 융통성 있게 조정한다. 또한 말

투를 교정하여 의사소통이 보다 원활하게 되고 북한출신임이 쉽게 드러나

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계속적인 학습을 통해 실력을 갖추고 근면한 삶

의 태도를 유지하여 차별행동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서 차별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한다. 

4. 핵심범주 : 모멸감을 견디고 부당함을 개선하며 나아가기

핵심범주란 연구의 중심 주제를 대표하면서 다른 범주들에 대한 통합적

인 설명을 형성하는 범주이다(Strauss &  C orb in , 1998). 본 연구에서는 북한

이탈여성의 구조적 패러다임 모형과 과정분석 결과 나타난 차별경험과정을 

통합적으로 비교한 결과 차별을 경험하는 북한이탈여성의 핵심범주를 ‘모

멸감을 견디고 부당함을 개선하며 나아가기’로 도출하였다.

 ‘모멸’의 경험은 북한이탈여성이 ‘차별받는다’는 판단에 핵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모멸’의 사전적 의미는 업신여기고 얕잡아본다는 것이다(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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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대사전). 모멸감이란 ‘낮추어보거나 하찮게 여기는데서 오는 수치심을 

경험한다’는 것으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데서 비롯되는 타당한 정서

적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때문이 아니라 개인

을 둘러싼 사회적 문화적 차이나 적대적인 정치적 상황 탓에 관계에서 부당

하게 소외되고 모욕당하며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

는 생각은 모멸감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경제적 능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심

신의 허약함이나 경제적 능력의 부족도 실상 원치 않았던 탈북과정과 남한

이주에서 비롯된 부산물이며, 북한사람에 대한 뿌리 깊은 부정적 편견도 개

인이 어찌할 수 없는 역사적 산물이라는 사실은 근원에서부터 평가의 정당

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이러한 모멸의 경험에 대해 북한이탈여성들은 ‘견디기’와 ‘개선하기’의 태

도를 취한다. ‘견딘다’는 말은 단순히 ‘참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려

운 환경에 굴복하거나 죽지 않고 버티면서 살아나간다’(표준국어대사전)는 

‘삶’에 대한 지속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적인 존중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서도 살아나가기 위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적 거리감을 조정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거나 말투를 고치는 것과 같은 모든 개인적 노력을 통해서 차별의 빌미

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내포한다. 보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견딘다’

는 ‘상대편을 이기거나 누르다’(조선말대사전, 1992)는 의미를 지닌 북한말

의 의미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내적 노력을 통해 차별을 이겨내겠다

는 삶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행위의 상호성은 문제

를 단순히 개인적 차원에서 종식시킬 수 없는 근원적 한계를 갖고 있다. 차

별가해자의 진정한 변화 없는 피해자의 노력은 한계에 부딪히며, 가해자나 

주변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한 차별문제의 공유가 필요함을 깨닫게 된다. 잘

못된 것을 바로잡고 더 좋게 만들기 위해 타인과의 직접적 교류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자신의 불만을 표현하고, 자기개방의 수준을 조절하고, 지지를 

요청해나간다. 물론 이러한 노력의 수준과 방향은 개인에 따라 다르다. 심

리적 회복력은 모멸감에서 회복하고 삶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한다. 자신을 

잘 표현하거나 자립심이 높고 직업적으로 안정되며, 여러 남한사람들과 

긍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호작용을 통한 직접적 문제해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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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적극적이 된다. 즉, 잘못된 것을 더 좋게 만들려는 개선(改善)의 

노력을 통해 모멸과 무시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凱旋)을 소망

한다.

차별은 일회적이지 않다. 남한에 거주하는 한, 반복되며 함께한다. 차별은 

남한사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자기의 정체감 변화에 반복과 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 남한사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정립하고, 이주로써 영원히 바뀔 

수 없는 자신의 근원을 확인하며 어려움의 극복을 통해 더 강인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차별행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무위로 돌아가서 차별

현장을 떠나거나 부정적 감정이 증폭되는 경우도 있지만, 남한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변화가 남한에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한다.

Ⅴ. 논의

본 연구를 당하며,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차별내용은 북한이탈여성들이 임금과 취업에 차별을 받으며, 직장 내에서

의 무시와 소외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선행연구(김화순, 2010; 박은숙, 

2014; 신미녀, 2010; 이경숙, 2012; 황선영, 2009). 결과와 유사했으며, 혼인

관계에서 남편이나 시댁식구들로부터 언어 및 신체적 폭력을 당한다는 

선우현(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했다. 또한 등권적 참여기회를 박탈함으

로써 경제적 불이익, 종속적인 관계, 정체성의 훼손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발생시킨다는 차별의 정의와 부합하는 것으로(박수미 외, 2004), 북한이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단순히 취업이나 직업 활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경험되는 보편적 일상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여러 참여자들은 이성 관계나 배우자 및 시댁식구와의 관계에서 

노골적인 무시와 거절을 당하였으며, 갈등이 심화될 때 배우자나 이성친구

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하거나 물리적인 협박을 받는 등의 위험에 처하기

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탈북주민 중에서도 여성들만이 겪게 되는 고유한 

어려움으로 이해되나 참여자들에게 이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이기

보다는 북한출신이기 때문에 겪을 수 밖에 없는 경험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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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내에서 여성으로서 겪었던 차별경험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참여

자 모두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것은 북한이탈여성의 차별인식이 성인지적 

관점보다는 출신 집단의 관점에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북한

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의 지위가 높은 남한사회의 특성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남한 여성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위는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성적 차별 요소도 출신 집단에 대한 차별로 더욱 귀인하게 되는 것이다. 따

라서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차별에 대

한 인식 뿐 만 아니라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고 고양하

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여성에게 차별은 ‘무시당한 느낌’과 ‘울분’으로 경험된다. ‘무시

당한 느낌’은 자신의 가치가 부당하게 평가 절하된다는 인식, 즉, ‘자존감이 

훼손되었다’는 자기평가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차별에는 가

해자와 피해자 간에 인식의 간극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차별에 대

한 이론적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룰 수 있겠지만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특정 사건이 차별인가’에 대해서는 시각 차이가 있다. 흔히 사회

적인 차별은 제도나 기준, 조치, 실천의 차원에서 정의되지만 피해자들은 

개인적 평가와 정서의 차원에서 차별을 경험한다. 그래서 사회적 제도나 기

준, 실천 자체가 차별적이지 않더라도 그것의 전달과정이 ‘자존감을 훼손’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차별로 경험된다. ‘너무나 쉬운 것을 알려주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고’ ‘차별’로 느껴졌다는 참여자의 말에서 드러나듯이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의 핵심에는 정서적 체험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이 경험하는 차별에는 채용거절이나 임금차별과 같은 분명

한 차별 사건도 있지만 소외와 무시 같은 모호하고 주관적인 평가가 더 많

이 개입될 수 있는 관계적 배제가 두드러진다. 이것은 한국식 생활방식이

나 고국과의 단절을 강요하고 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식의 물리적 차별을 

많이 당하는 결혼이주여성(김지영, 최훈석, 2011)과 다른 점이다. 따라서 

단순히 제도적 차원의 형평성을 넘어서 차별의 정서적 요소, 즉, 차별감에 

주목하는 것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차별 논의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차별경험은 차별인식을 거쳐 ‘인내와 내적노력 단계’ 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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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외적 대응단계’를 거쳐 ‘변화와 예방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차별은 소수

민족이 경험하는 중요한 스트레스로서 다양한 대처기제를 동원하여 조절된

다(M eyer, 2003; N oh  &  K aspar, 2003). 북한이탈여성이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기제는 인내하기, 생각전환하기, 노력하기 등의 내적이

고 개인적인 노력에서부터 주장하기, 지지구하기, 노출수위 조절하기 같은 

상호적이고 문제해결적인 노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수민

족들의 차별에 대한 대처기제는 감정을 억제하거나 문제에서 회피하는 전

략을 취하는 정서중심/ 회피적 대처와 지지를 구하거나 차별에 맞서 상황을 

변화시키는 직접적 방법을 취하는 문제 중심/접근적 대처기제로 구분된다

(Y oo  &  Lee, 2005). 이중 어떠한 대처방식이 효율적일지 여부는 차별감의 

정도이나 민족정체감, 학력이나 고용과 같은 소수민족의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안나, 2013). 본 연구의 ‘인내와 내적노력단계’, ‘소

통과 외적대응단계’, ‘변화와 예방단계’를 이와 같은 ‘정서적 회피적 대처’ 

‘문제해결적 접근적 대처’와 비교해본다면, 북한이탈여성의 차별에 대한 대

처는 보다 적극적이고 문제해결중심적인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되, 중재적 

조건으로 드러난 회복력, 독립적 특성, 능력, 사회적 관계와 자신의 대처노

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변화를 거듭해 나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북한이

탈여성의 차별에 대한 해결노력은 대부분 개인적 차원의 노력에 국한되었

다. 소통역시 가해자와의 갈등해소 차원에 주로 머물러 있으며, 당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수준이다. 즉, 제도적 변

화나 차별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적 차원의 노력은 거의 없었으며, 탈북주민 

지원기관으로부터 전문적 도움은 거의 받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북한

이탈여성의 차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 차원의 전문적인 도움이 제

공될 필요가 있다. 또한 차별에 대한 정확하고 분명한 인식이 적절한 대처

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인권교육과 차별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차별은 부정적 편견이 팽배하고 사회 문화적으로는 

매우 이질적인 남한사회에 심리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적응해내야

만 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다.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편견은 적대적 북한

관계와 분단구조의 역사적 산물이다. 남한사람들이 북한이탈여성을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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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은 단순히 북한에서 온 것보다 북한정권에 대한 증오나 두려움, 불신의 

이미지가 투영된 경우가 많다(신미녀, 2010 ; 이수정 · 양계민, 2013). 그러나 

적대적 관계인 동시에 동포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편견

은 더욱 복합적이고 이중적이다(원숙연, 2008). 북한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나 적대감, 동포의식으로 설명되는 ‘북한과의 적대적 관계’가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여성 상호간의 부정적 편견의 근간을 형성하였고, 바로 이 상호 간

의 편견이 차별의 가장 강력한 맥락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남한사회에 뿌리 

깊은 북한과 북한사람에 대한 편견을 변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하다. 가정, 학교, 사회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반 편견 교육을 실시하고, 남북

한 주민 간의 접촉 기회를 자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협력하는 기회를 갖고, 다양한 장면에서 만남이 잦아지면 남북한 주민 간의 

우리의식이 향상되고, 개개인의 독특성이 드러나면서 북한이탈주민을 외집

단으로 범주화하는 것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북한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일치하지 않

는 역할모델과 접할 기회를 갖는 것도 잘못된 편견을 수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나 또 다른 차별 경험의 결정적 맥락은 ‘개인주의이고 

이중적인 남한사람’이라는 인식이었다. 남한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나 

뒤에 가서는 험담하고 욕하며 결정적일 때 차별하는, 있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인식은 북한이탈여성들

이 소외나 배제 같은 모호한 사건을 차별로 인지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차별사건에서 오는 배신감을 반복하여 느끼면서 강화되었다. 이순형 외

(2011)는 남북한 주민이 서로를 이중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남북한 사람

들의 공사적 관계에서의 행위유형과 감정표현 방식에서의 차이로 설명한

다. 남한사람은 일상생활의 행위를 통해 나타나는 경계는 더 느슨하되 감정

은 사적인 속성을 지니어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표현을 삼가는 반면 북한이

탈주민들은 감정의 표현은 직설적으로 하도록 사회화되어있는 반면 일상적

인 행위의 상호작용은 매우 제한적이며 사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일상적 행위 속에서 차별이 의심되는 모호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대방

의 표현방식을 문화적으로 사회화된 행위로 인식하기는 쉽지 않다. 상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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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효과적인 대처를 위해서는 행위의 문화적 코드

와 개인적 특성에 대한 변별이 필요한데, 이것의 명확한 구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행위가 문화적 산물의 일환으로 

보게 될 때 상호이해의 영역은 확장될 수 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바

꿔서 생각해보는 공감능력은 이러한 상호이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

라서 반 편견 교육의 일환으로써 공감능력을 강화하는 교육이 시행될 필요

가 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고통에 공감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사회적이고 

역사적 시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차별경험은 어떻게 극복되느냐에 따라서 차별에 대해 더 무기력해지고 

부정적 감정이 증가하며 남한사람에 대한 신뢰가 감소하는 부정적 결과도 

생겼지만, 차별에 대한 이해와 수용력이 증가하고 개인적으로 더 강인해지

는 긍정적 결과도 초래했다. 차별은 이주민에게는 피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의 행동방식과 의도에 대한 숙

고를 요구하는 사건이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남한사람과의 접촉과 이해의 노력은 현실감과 문화적 수용력을 향상시켰으

며 어려운 스트레스 사건의 해결은 자신감과 능력을 북돋았다. 이것은 북한

이탈주민의 차별에 대한 대처에 보다 주목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까지 차별은 대부분 적응이나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으로

만 이해되었을 뿐, 개인적 차원에서 차별문제의 적절한 해결이 가져오는 긍

정적 효과에 대한 관심은 부족했다. 물론 차별이 결코 바람직하다거나 용인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의 발생을 줄이는 것 뿐 만 아니라, 차별이 

발생했을 때 긍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차별문제를 해결해나

가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차별감을 완화할 수 있는 

중재적 조건으로 확인된 심리적 복원력(조영아, 2011; C assidy &  O 'C onnor, 

2004; Lee, N eblett &  Jackson, 2015), 독립적 특성(D ion, D ion &  Pak, 1992;  

Sanchez et a l., 2015), 능력(W illiam s, 1997) 선택적 인간관계(M ossakow sk i, 

2003; Y oo  &  L ee, 2005) 사회적 지지(이지선 등, 2013; P re low , M osher &  

Bow m an, 2006)는 이러한 점에서 중요하다. 이것들은 차별관련 선행연구들

에서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감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심리사회적 특

성으로, 차별감에 대처하고 차별감의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도록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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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조력 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 지지의 부족이나 탈북이나 적응과정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고통이 

차별감의 또 다른 맥락적 조건이 된다는 것을 고려해본다면, 북한이탈여성의 

탈북과정에서의 후유증이나 남한생활 적응과정에서 겪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지원체계를 공고히 하려는 적극적 노력은 차별감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개입방법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할 것은 차별경험을 통해 북한사람 정체성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말투를 바꾸고, 출신노출을 삼가며 차별을 피해보려

는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면서 참여자들은 북한출신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자각과 함께 같은 북한이탈주민과의 공조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것은 남

한사람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평가가 커질수록 같은 탈북인들끼리 내집단

을 구성함으로써 관계와 결속을 공고히 한다는 이순형 외(2011)의 연구결

과나, 우리사회의 편견과 경계가 탈북자의 정체성 재구성을 동반하게 된다

고 설명한 조정아(2014)의 지적과 일치한다. 차별사건을 통해 평소에는 지

각하지 못했던 남한사회의 보이지 않는 경계와 범주에 맞닥뜨리게 됨으로

써 자신의 소속과 뿌리를 재확인하게 되고 정체성을 재구성하게 되는 것이

다. 북한이탈여성들이 남한사회에서 어떠한 정체감을 갖고 생활하는가 

하는 문제가 단순히 북한이탈여성 자체의 결정과 경험에 따른 것이 아

니라 한국사회 내의 경계와 차별화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경계와 차별화에 대한 자각과 변화의 요구가 절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가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북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의 실제이론을 도출

함으로써 차별의 내용뿐 아니라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적 조건과 

상호작용, 결과 및 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변인들을 밝혀냈다는 점에

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상호작용의 변화와 핵심적 범주

를 밝힘으로써 차별경험의 본질을 밝히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북

한이탈여성의 차별경험은 북한이탈여성을 고용하는 고용주나 직장 동료, 한

국인 배우자 및 편견이나 차별의 문제를 상담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의 

차별 및 편견 예방 교육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의 편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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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주민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 감소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여 차별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 및 제도의 취지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홍보는 제도적 차원에서 차별받는다는 북한이탈주민의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이나 의료기관과 같은 공공기관

의 기능 및 이용절차 등에 대한 이해부족은 불필요한 차별감을 가중시키므

로 북한이탈주민에게 기관 활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정착초기에 제공하

여 불필요한 차별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한 사람의 의사

소통 방식의 차이와 소통방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이

해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상호신뢰를 구축하여 차별을 가져오는 편견을 감

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긍정적 정서표현은 적극적으로 하면서 부정적 

정서표현은 억제하는 남한사람과 감정을 자유롭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북

한사람의 차이가 남북한의 상이한 감정표현의 사회화 과정에 따른 것임을 

이해하게 될 때, 상호 접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해가 줄고 보다 적극적이고 

신뢰하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북한이탈여성 12명의 성인사례의 차별경험에 대한 연

구여서 이와 같은 차별의 경험이 다른 북한이탈주민 집단이나 다른 이주 집

단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해 볼 수가 없었다. 또한 연령이나 혼인

여부에 따라서 연구 참여자의 수가 충분히 표집되지 않아서 북한이탈여성

들의 학력이나 혼인관계, 거주기간, 연령 등 다양한 배경에 따른 경험에 차

이를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연령이나 혼인

관계,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차별경험의 차이가 있는지 보다 면밀히 알

아볼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차별경험의 극복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탐색

을 통해서 다양한 차별 대처 유형을 이해하고, 차별에 대한 대처방식이 심

리사회적 결과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북

한이탈여성 뿐 만 아니라 다양한 북한이탈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한 차별 연

구도 진행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 청소년, 중도입국 청소년 가족, 북한이

탈남성 등 성별이나 연령대, 직업, 가족구성에 따라 각 집단이 경험하는 차

별의 특성과 관련변인을 밝히고 차별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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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드러난 다양한 변인들을 활용한 북한이탈주민의 

차별과 관련된 양적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맥락적 조건이나, 

심리적 복원력, 능력, 문화적응유형과 같은 중재적 조건들이 과연 차별의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차별이 본질적으

로 이주민과 정착사회의 상호작용의 결과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차별

현상을 북한이탈여성의 관점 뿐 만 아니라 남한주민의 관점에서도 연구할 

수 있다. 사회적이고 집단 차원의 차별 관련 요인과 개인 특성의 상호작용,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간의 상호작용 등을 확인함으로써, 차별문제를 

보다 다차원적, 다중 시각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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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Process of North Korean
Women refugees in South Korea

Young-A Cho
Sangj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discrimination experience process for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in South Korea. Twelve North  
Korean women refugees who experienced discrimination after 2years 
residing in South Korea were interviewed and their answers were 
analyzed using grounded theory by Strauss & Corbin(1998). As the 
result, the collected data rendered 130 concepts and 55 sub-categories 
which was deduced to 26 categories. The following are the key categories 
resulted by the paradigm axial coding. The central phenomenon were 
feeling of being neglected and growing pent-up anger. The casual 
conditions were social-relational exclusion, downright insult, and 
employment inequality. The context conditions were high psychological 
distress, high mutual prejudice, socio-cultural difference, hostile 
relationship with the North, and social competition relationship. The 
Action/ Interaction strategies were enduring, asserting changing the 
thought, endeavoring, controling the level of openness. and getting 
support. The end result were getting positive to discrimination, getting 
negative to discrimination, being stronger, increase of North Korean  
identity, and lost of trust for South Korean. By carrying out the course 
analysis through the paradigm, five stage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were identified: discrimination awareness, contempt and pent up anger, 
endurance and inner effort, communication and external coping, and 
change and prevention. The core category ' Making a way with bearing 
contempt and improving injustices' were deduced from the data. Finally,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for discrimination toward North Korean  
women and further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North Korea women refugee, discrimination


